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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- 2017.11.20. 정부서울청사

두 번째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및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

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엿새째입니다. 여진의 횟수는 경주에

비해 적다고 하지만, 오늘 아침에도 3.6규모의 여진이 발생해

안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날씨도 추운데, 불편과 불안을 계속 겪고 계시는 포항 시민 

여러분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정부도 

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

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이런 

불편이 계속되겠지만, 포항시민여러분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

다짐을 말씀드립니다.

그동안 먼 곳에서 포항까지 달려 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

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방송사들을 비롯해 

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됩니다. 저도 앞장서서 동참하겠습니다만,

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국민 여러분의 

그러한 사랑이 포항시민들을 덜 외롭게 하고 덜 어렵게 할 것입니다.

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호소 드립니다.

그리고 지진 사후 대처에 몰두하고 계시는 포항시의 공무원을

포함한 경북도, 중앙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

정부는 지진이 난 바로 다음날 40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

포항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,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

심의해서 대통령께 재가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이제 남은 

문제는 임시거처의 빠른 정비, 확보 그리고 수능의 현명한 관리

등등이겠습니다.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는 

익숙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

이행되고 있느냐라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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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입니다. 건물의 내진설계와 같은 문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

문제입니다. 한꺼번에 모든 걸 다하기는 어렵겠지만, 그러나 

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
